말하기의 정의
인간의 언어 활동을 말하기와 듣기, 읽기와 쓰기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본다면, 말하기 와 듣기는 음성언어를 매개로 하고 읽기와 쓰기는 문자언어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. 인 간이 상호 간에 이해를 수립하거나 영향을 끼치려는 과정이나 행위인 의사소통은 이러한 음 성언어와 문자언어로 이루어진 언어적인 요소와 더불어 몸짓, 음성, 억양, 표정 등의 비언어 적인 요소가 더해져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. 위의 네 가지 언어 활동 영역을 기능을 기준 으로 나누어 보면, 말하기와 쓰기는 표현을 담당하며 듣기와 읽기는 이해를 담당하는 기능 으로 볼 수 있다. 그러나 구두 의사소통 과정에서 말하기는 듣기를 전제로 하며 문자를 통 한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역시 쓰기는 읽기를 전제로 하므로 언어 교육에 있어서는 각 기능 별 연관성과 밀접성이 고려되어야 하겠다.
인간의 의사소통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인 말하기는 음성언어를 사용해서 자신 의 감정, 생각, 정보 등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기능이다. 이러한 말하기는 혼자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담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과 상호교섭 속에서 메시지의 의미가 계속해서 창조되고 재정의되며 협상 가능해지므로 의미협상(negotiation of meaning)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 며, 또한 담화 참여자들이 서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정보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여 정보의 공백(information-gap)을 메워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. 

말하기 교육의 중요성
외국어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사소통에 있고, 외국어 학습에서 학습자가 달성해야 할 중요한 목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습득이라고 하겠다.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 역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을 성공적으로 전달 하는 것이라고 볼 때, 한국어 교육에 있_어서 말하기 교육은 학습자가 한국어 회-법과 문화에 맞게 자신의 의사를 구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. 이러 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말하기는 언어의 네 가지 기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 이라고 할 수 있다.
말하기는 일상적인 언어 생활의 사용도 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, 랭킨(Rankin)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생활에서 의사소통은 45%가 듣기, 30%가 말하기, 16%가 읽기, 9% 가 쓰기에 의존한다고 하였다(이미혜, 2005 재인용). 듣기와 말하기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 는 것으로 보아도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말하기와 듣기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 한 비중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. 최근 들어 휴대용 개인 통신기기의 발달과 보급의 확산으 로 인해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하는 빈 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. 그러나 엄격히 말하자면 이러한 문자 메시지는 구어를 음성이 아 닌 문자로 나타냈을 뿐 진정한 의미에서 쓰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역시 말하기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.
또 말하기는 일상생활의 대화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의 토론이나 연구 발표까지도 수행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언어 활동은 말하기가 사회 활동 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함을 나 타낸다（손연자, 1999）.
[bookmark: _GoBack]이처럼 한국어 말하기 교육은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도 자신감 있고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하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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